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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IST 지구·환경공학부 채성호 학생,

‘BK21플러스사업 우수인력’에 선정 

교육부장관 표창 수상
- 압력지연삼투 분야 최초의 영문 학술교과서 집필 및 해당 교과서 국문 번역 등 

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

- 3년간의 BK21플러스사업 참여기간동안 다수의 실적 배출 

□ GIST(지스트, 총장 김기선) 지구∙환경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채성호 학생

(지도교수 김준하)이 ‘BK21플러스사업 우수인력’에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

을 수상했다. 

□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한 대학

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능한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

하여 격려하고자 매년 우수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포상을 

진행해 오고 있다. 

 ∘ BK21플러스 사업은 지난 1999년 1단계 BK21사업으로 시작해 20년간 인

재 51만명을 지원했으며, 현재 석·박사급 인재 약 3만 2000여 명이 참여하

고 있다. 교육부는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총 542개 사업단으로부터 

1명 이내로 추천받은 197명을 대상으로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인터넷 

공개검증 등을 거쳐 32명을 최종 선정했다.  

□ 채성호 학생은 지난 2016년 GIST 지구·환경공학부 석·박사통합과정에 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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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이후 약 3년 동안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하면서, 압력지연삼투(영문명: 

Pressure-retarded osmosis) 기술  분야의 첫 영문교과서를 집필하고 해당 

교과서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이 외에도 1편의 압력지

연삼투 기술 교과서 챕터 저술에도 참여하였다. 

  

  ∘ 뿐만 아니라 총 4편의 국제 SCI(E) 저널에 논문을 게재(제1저자 3편)하였

으며, 국내출원된 특허를 지역기업에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

다. 채성호 학생은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을 3년이라는 짧은 BK21플러스사

업 참여기간동안 달성하여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

□ 채성호 학생은 “지난 3년동안 매일 새벽녘까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들여온 

결과물들이 학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”면서 “압력지연삼투 공정

기술이 최근 눈에 띌 만한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가야할 

길이 멀어,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여 해당 기술의 상용화뿐 아니라 친환경 

에너지 산업 전반에 공헌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소

감을 밝혔다. 

□ 채성호 학생을 지도한 김준하 교수는 “압력지연삼투 공정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

및 다양한 공정과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지닌 공정

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소개가 미비한 상황”이라면서 “우리의 업적이 

국내에 해당 기술의 저변을 넓히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□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린 BK21플러스사업 우수인력 시상식은 지난 3월 20일

(수)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진행되었으며, 자연과학·공학·농생명

수산해양·의약학·인문학·사회과학·디자인영상·과기융복합 등 전 학문분야

의 전국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2명의 수상자가 공정한 심사 끝에 

선정되었다.  <끝> 


